
월요일 창세기 47-48장 (창 47:9)

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
때도 맞이할 수 있어요.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!

화요일 창세기 49-50장 (창 50:19)

용서할 수 없는 친구가 있나요? 하나님은 우리를 7번 아니 70번도 넘게 용서해주셨어요.
미워하는 친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요. 

수요일 출애굽기 1-2장 (출 2:24)

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잊고 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.
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해요. 

목요일 출애굽기 3-4장 (출 3:14)

닭이 먼저일까요? 알이 먼저일까요? 무엇이 가장 우선이든지 그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?
바로 하나님이에요.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

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!

금요일 출애굽기 5-6장 (출 6:7)

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콕 집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.
죄로 고통 받는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! 

토요일 출애굽기 7-8장 (출 7:6)

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행동해야 해요. 

이달의� 찬양 오늘의� 말씀


